
문화가 쪽지

이번주(6월 3~9일)

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

이 사실상 이번 주말부터 막이 오

른다. 해변음악회, 전야제 등으로

분위기를 달군 뒤 6월 10일 개막

식을 치르기 때문이다.

아트마켓 쇼케이스, 부스전시

등이 주요 프로그램이지만 이 기

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가

들어선 표선면 일대만이 아니라

문예회관, 서귀포예술의전당, 설

문대여성문화센터 등으로 가면 공

짜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. 제주인

페스티벌 초청작이 4편에 이른다.

<공연>

▶창작뮤지컬 최정숙-동텃져

혼저글라 =천주교제주교구 주최

3 1운동 100주년 기념. 6월 3~5

일 오후 3시와 7시30분 제주아트

센터. 729-9500.

▶온새미로 함께하는 아라마을

사랑음악회=6월 4일 오후 8시 아

라아이파크 남쪽 근린공원. 728-

2745.

▶허튼굿 나눔이야기=전통예술

공연개발원 6월 5일 오후 7시30

분 문예회관. 010-4693-8525.

▶버블쇼=6월 6일 오전 11시

등 문예회관. 010-3729-7555.

▶해변음악회=6월 7일 오후 7시

해비치 해변무대. 02-3019-5841.

▶제주-대구 교류음악회=한국

음악협회제주도지회 주관 6월 7

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.

754-4697.

▶공군군악대 초청 호국음악회

인 제주=6월 7일 오후 7시30분

제주아트센터. 728-1509.

▶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

이 =6월 8일 오후 2시와 5시 국

립제주박물관. 720-8035.

▶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청소년

을 위한 협주곡 음악회=6월 8일

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. 760-3792.

▶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전야제=

6월 8일 오후 6시 서귀포예술의

전당. 김도향, 신관웅트리오, 장

필순, 뮤지컬 파가니니 갈라. 02

-3019-5841.

▶제주아라여성합창단 창단연

주회=6월 8일 오후 7시 아라뮤즈

홀. 010-9119-7493.

▶세계음악여행 바람의 노래

=해비치아트페스티벌 초청작. 6

월 8일 오후 7시 문예회관. 710-

7656.

▶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

음악회=6월 8일 오후 7시 미술관

야외 공연장. 710-4300.

▶소리께떼 소리로 타오르다

=플라멩코와 국악크로스오버 그

룹. 6월 8일 오후 7시 서귀포관광

극장. 732-1963.

▶이희문컴퍼니의 경기재즈프로

젝트 한국남자 =해비치아트페스

티벌 초청작으로 6월 9일 오후 5

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. 710-4243.

▶성지교회 창립100주년 기념

음악회=6월 9일 오후 7시 제주아

트센터. 728-1509

▶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=6월

16일까지 목 금요일 오후 8시, 주

말 공휴일 오후 6시 세이레아트센

터. 1688-4878.

▶새연교 콘서트=8월 31일까지

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~9시30분.

소금인형 출연. 760-2654.

<전시>

▶김인화 초대전=6월 4~20일

현인갤러리. 환희의 수련 , 생

노병사 등 연꽃 소재 작품 등을

만날 수 있다. 747-1500.

▶강창화 개인전=6월 6일까지

문예회관. 710-7633.

▶제주판화가협회 이런 판

(版)이 있나! =6월 6일까지 문예

회관. 710-7633.

▶한국서도협회 제주도지회전=

6월 6일까지 문예회관. 710-7633.

▶제주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

전=6월 8~13일 문예회관. 710-

7633.

▶정미숙 사진전 섬의 빛 닿

다 =6월 8~16일 서귀포예술의전

당. 개막 행사는 6월 8일 오후 4

시. 760-3343.

▶윤회매 작가 다음 초대전=6

월 8~7월 31일 서귀포문화빳데리

충전소. 738-5855.

▶단오 부채전=제주문인화동

아리 군방도 6월 9일까지 한라도

서관. 010-9980-3279.

▶내가 사랑한 미술관-근대의

걸작=6월 9일까지 제주도립미술

관. 710-4300. 진선희기자

함덕문학회 함덕문학 3호

문 화2019년 6월 3일 월요일8

제51회 제주씨네클럽 상영 예술인 융자 사업 설명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

함덕문학회가 함덕문학 3호를 펴

냈다.

이번 호는 김관후 작가의 분노하

라 문학이여! 를 시작으로 김창호의

시 여백을 위해 와 한문용의 시 고

뇌 , 박선협의 시조 우레의 성

(城) , 이수의 수필 담배 초관(草

官) 등 회원 15명이 창작한 작품이

수록됐다. 강상돈의 시조 빨래방에

서 등 시, 시조, 소설, 동화, 수필 등

초대 작품 5편도 담았다.

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

제51회 제주씨네클럽 행사가 이달 7

일 오후 7시 영화문화예술센터(메가

박스제주 7관)에서 진행된다.

상영작은 우디 앨런 감독이 연출

한 미드나잇 인 파리 다. 시간여행

을 모티프로 파리 곳곳 명소를 담으

면서 근현대 예술가를 등장시킨다.

상영 후 씨네토크에는 장편영화 백

년의 노래 를 만든 이상목 감독이 나

온다. 070-4548-5367.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달 4일 오

후 4시 예술공간 이아 3층 창의교육

실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

순회 설명회를 갖는다.

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시범운영

을 앞두고 신청 방법과 상환조건 등

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예술인 맞춤

형 금융 교육이 진행된다. 한국예술

인재단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복지사

업에 참여하려면 예술활동증명을 완

료해야 한다. 02)3668-0234.

일본총영사관은 제주도한일친선협

회, 오이타현 해외교육지원기구와

공동으로 8월 3일 제20회 고교생 일

본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.

1차 심사 원고 마감은 6월 28일까

지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(infor-

mation@cj.mofa.go.jp)로 접수하면

된다.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수상자에

겐 9박 10일 일본 연수기회가 주어지

고 5~8위 4명은 6박 7일 규슈 연수에

참여할 수 있다. 064)710-9523.

제주 송인영 시인에게 시는 몸 구석

구석 시큼새콤 핥고 나온 핏방울 같

은 존재다. 그가 간절함으로 써내려

간 시들을 묶어 신작 시집을 냈다. 문

학의전당 시인선으로 펴낸 앵두 다.

시인은 2010년 시조시학 신인상을

수상하며 문단에 발을 디뎠고 2017

년엔 제1회 서귀포문학작품 전국 공

모전에 당선됐다. 앞서 출간된 시집

으로 별들의 이력 이 있다.

이번 시집에는 신림동 고시원에서

5월 어판장까지 폭이 너른 삶의 풍

경이 자리한다.

그 현장에 외로

운 취업 준비생,

칠장이 총각, 가

진 것 성한 몸

하나 밖에 없는

공사판 인부 등

이 얼굴을 내민

다. 물려받은

땅뙈기 모조리 저당 잡혀/ 터주신

삼승할망도 자릿세 내야 하는 이 섬

의 현실( 제주바오젠거리 )도 눈에

들어온다.

그들이 위안을 얻는 대상은 달과

별이다. 맘껏 울고 웃으며 이제는 그

러고 살자 ( 달에게 )하고 별 중에

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밝다는 것을

( 별맞이 여행 ) 깨닫는다. 허기져 아

득해진 세상에 걸리는 보름달, 푸르게

주기도문을 외우는 별들( 고시원 )이

있어 그래도 살아가야 할 이유( 붉은

꽃 )가 생긴다. 진선희기자

지난 3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제주4 3연구소가 주관하는 제주포럼 4 3세션
토론이 진행되고 있다. 진선희기자

청소년기, 제주에서 4 3의 참상을 목

격한 김시종 시인. 그는 1949년 5월

26일쯤 제주도를 떠나 약 10일 후인

6월 6일 힘겹게 일본에 도착한다.

제주4 3연구소(이사장 이규배, 소

장 허영선)가 김시종 시인을 통해 아

직도 못다 풀어낸 4 3의 이야기를 꺼

내놓는 자리를 가졌다. 제14회 평화

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마지막날

인 지난 3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

센터 삼다홀에서 열린 4 3세션이다.

4 3과 경계-재일의 선상에서 를 주

제로 단 이번 세션에는 올해 나이 90

세로 일본으로 건너간지 70주년이

되는 김시종 시인이 기조강연했고

김시종 문학 연구자인 호소미 카즈

유키 일본 교토대 교수의 주제 발표,

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이창익 제주

대 교수의 지정 토론이 잇따랐다.

호소미 카즈유키 교수는 일본으

로부터 경계를 묻다-김시종 선생의

표현을 축으로 란 주제 발표에서 김

시인의 문학을 일본어로 이루어졌

다고는 하나 일본문학 이라는 범주

를 넘어서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

국문학으로 분류할 수도 없을 것이

다. 오히려 그러한 국민문학 으로서

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탈구축하고

있다 며 세계문학 으로 표현했다.

호소미 교수는 이날 김 시인의 장

편 시집 니이가타 에 주목했다. 이

시집은 대부분 1960년 전후에 집필

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은 10년

후인 1970년에 이루어졌다.

그는 10년 이상 간행되지 않았던

점이나 너무 밀폐도가 높은 텍스트

이기에 우리의 이해가 쉽지 않았던

점을 생각하면 니이가타 는 그야

말로 늦게 배달된 편지라고 할 수 있

을 것 이라며 우리는 니이가타 에

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지렁이 처럼

이 텍스트의 딱딱한 지층을 무엇보

다도 스스로의 지층을 일구어내면서

파고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. 그것

은 우리 자신이 김시종 선생님의 텍

스트와 함께 정치, 경제, 언어, 문화

등의 경계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일

임에 틀림없다 고 강조했다.

특히 그는 김시종 시인과 홀로코스

트에서 살아남은 유대계 독일 시인

파울 첼란의 유사성을 거론하며 아

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 채 바다

를 떠돌고 있는 병 안의 편지가 몇 개

있을 지 모른다 면서 우리들은 그 편

지를 읽고, 보내야 할 곳에 제대로 전

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덧붙였다.

앞서 김시종 시인은 기조 강연에서

경계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짚었다.

경계란 국경이나 지세적인 구획에

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. 시를 쓰는

사람으로서 오감을 가로막고 있는 것

은 전부가 버티고 선 벽의 경계입니

다. 인종 차별이나 지역 차별, 신체장

애자와 여성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

리,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몰이해

와 무관심. 그 대부분이 개개인의 마

음 속에 뿌리내리고, 스스로가 쌓아

올린 벽으로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

입니다. 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
